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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전지, 대대적 정부지원 절실
산업연구원, 발전차액 보조금 축소에 … 원천기술 및 박막기술 취약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태양광전지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정부의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태양광전지의 신산업 육성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에서 “태양광전지는 햇볕만 잘 쪼이면 어

디나 설치할 수 있어 가장 범용적인 자연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으나 국내시장은 많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

다”고 지적했다.

발전차액 보조금의 급작스러운 축소로 태양광전지 발전시스템의 신규 설치가 매우 저조해졌고, 기술부문에

서는 핵심 원천기술이 취약하며, 시장점유율 확대가 예상되는 박막형 태양광 기술도 약하다는 주장이다.

안정적인 태양광전지 생산체계 구축과 수입에 의존하는 제조장비의 국산화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산업간 연계 부족으로 제품수급이 단절되고, 공동 연구개발(R&D)이 원활하지 않은 점

이 문제로 꼽혔다.

보고서는 “태양광전지를 미래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하고, 반도체 수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태양광전지 발전을 위한 R&D 투자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상향식 기술수요 창출과 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산업간 협력체제 구축, 기존 정

책과 차별화한 보조정책 개편을 정책 과제로 거론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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